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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음료사업자연합(Gapmmi)은 내년 식음료 시장이 올해 전망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자카르타글로브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연료가 인상을 억제하면서 상품 
가격도 억제되어 소비자 구매 의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측은 내년 국내 식음료 시장 규모가 1,350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디 
룩만 Gapmmi 회장은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가스 연료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생산 비용의 상승폭이 올해
보다 축소될 것이며 상품 가격이 안정되면 소비자 구매 심리도 회복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측이 불확실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루피아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되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식음료 가격은 지난
해보다 10~15% 상승했다. 그러나 내년도 가격 인상률은 5% 이하일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들어 미 달러 대비 루피아화 통화가치는 13% 하락했다.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5/12/18)

▫시사점
 지난 7월 인니 정부가 식음료 포함 소비재 관세를 인상하고, 경제 및 소비심리가 위축
되면서 식음료 산업의 투자가 저조했음. 그러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연료 인상의 
억제 및 생산비용 상승폭의 축소로 인해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인니 
식음료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바이어 및 유통업체들은 정부의 
유동적인 정책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식음료 시장 내년‘회복세’접어들 것… 8% 성장 예상


